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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 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 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 지. 자계가 먼  말을 냈지. 나야 그  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 를 낸 게니까―― ”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 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 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이 무슨 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 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 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녁때 

돌아온 집주름 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쩻, 쩻, 쩻 하고 를 차니까, 늙은 마 라는  마주 앉아서,

“그 죠, 그 구 말구요. 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문 밖까지 그 로 들리더라 한다.

[ 략 부분의 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 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 ? 늙은이두 제엔장헐…….’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하기도 

하 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가 문을 잠겄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  얼 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히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 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뭇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숙에다 쎄 가둬야만 헌단 말 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 게 부려야 옳단 말 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 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기

하지 못하 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을 둥그 게 뜨고, 손조차 

내 어 가며,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쇨 챘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 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쇨 

챌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뭇 들었단 말 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머뭇거리다가,

“자물쇨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 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구 오기만 기 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박태원, ｢골목 안｣ -

*불단집 : 집 밖에도 등을 단, 살림이 한 집.

28. 윗 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

① 집 안에서의 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② 서로의 말실수에 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

난다.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한 것이 이웃 간 

앙 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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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C]에 한 설명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인물은 상 의 행 가 옳지 않다고 단하여, 반복

으로 추궁하며 상 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② [B]에서 인물은 상 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 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 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④ [A]에서 인물은 상 의 행 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 의 비난을 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 에 해서만 

인정한다.

⑤ [A]에서 인물이 상 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30. 집주름 감과 양 서방에 한 이해로 가장 한 것은?

① 집주름 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② 집주름 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 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 와 무 하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한 이웃

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그러졌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3 ]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

으로 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① ㉠ : 말 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 의 생각을 추측

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 : 말을 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

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④ ㉣ : 인물의 생각에 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 :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32～34]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 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배 방에 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돛 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 네

( 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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